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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가치함과 싸우는 구교환…'모자무싸' 4월 첫 방송

등록 2026.03.04 11:10:55

[서울=뉴시스] JTBC 새 토일드라마 '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' 포스터. (사진=JTBC 제공) 2026.03.04.
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JTBC 새 토일드라마 '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'(이하 '모자무싸')가 4월 안방을 찾

는다.

JTBC는 4일 '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'의 방송 확정 소식을 알리며 타이틀 포스터를 공개했다. 

'모자무싸'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리는 인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한 인간이 평화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

을 그린 작품이다. 

이 작품을 통해 첫 TV 드라마 주연을 맡은 구교환은 20년째 감독 데뷔를 준비하며 잘나가는 영화계 친구들 속에서 자격지심을



키운 황동만 역을 맡았다.

포스터에는 나 홀로 웅크려 앉아 있는 황동만의 모습이 담겼다.

제작진은 "이번 타이틀 포스터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내면의 어둠을 그림자라는 시각적 장치로 표현했다"며

"동만은 겉으로 보기에 자포자기한 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 그의 내면에선 수없이 많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"고

설명했다.

'모자무싸'는 '나의 아저씨', '나의 해방일지' 등 화제작을 집필한 박혜영 작가의 신작으로 화제를 모았다. 

구교환을 비롯해 고윤정, 오정세, 강말금, 박해준이 출연하며 연출은 '동백꽃 필 무렵', '웰컴투 삼달리' 등을 만든 차영훈 감독

이 맡았다. 오는 4월 첫 방송된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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